쓰누가 소금: 저주받지 않은 유일한 소금

개요
　와카사만(지금의 쓰루가시) 연안의 쓰누가 지역은 수세기에 걸쳐 품질 좋은 소금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천황이 먹어도 안전한 유일한 소금으로 여겨졌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수도에서의 정치적 음모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때문에 복수에 불타던 대신들이 일본 전역의 소금에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주를 걸 때 그가 쓰누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어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저주를 면했다고 여겨져, 쓰누가는 궁중이나 도읍 귀족들에게 더욱 귀중한 소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8세기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따르면 유력 고위 대신이었던 헤구리노 마토리(~498년)는 전설의 제24대 천황인 닌켄 천황(449년~498년)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마토리는 죽은 천황의 어린 아들인 후대 부레쓰 천황(489년~507년)을 대리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사를 위해 만들어진 웅장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부레쓰 천황이 성장하면서 그는 마토리의 아들인 헤구리노 시비의 비밀 연인인 가게히메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가게히메는 황태자의 권유를 거절하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지못해 만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마토리는 부레쓰 천황에게 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도 비웃으며 ‘누구를 위해 궁궐의 말이 있는 것인가? 물론 그의 명령을 따라야지’라고 말하며 고의로 말을 늦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레쓰 천황은 시 낭송회에서 가게히메에게 다가갔습니다. 헤구리노 시비는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젊은 남자들은 비유 속에 협박이나 모욕을 숨긴 시를 교환했습니다. 헤구리노 시비가 물러나기를 거부했을 때 부레쓰 천황은 다음 시가를 사용해 가게히메에게 사랑을 직접 선언했는데, 시비는 자신의 사랑이야말로 가게히메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부레쓰 천황은 그때 시비와 가게히메가 이미 연인 사이임을 눈치챘습니다. 말에 대한 것을 떠올리며 무례하게 격분한 부레쓰는 시비를 처형하고 마토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마토리는 죽기 전 마지막 복수로 바다의 소금 전체에 저주를 퍼부었고, 결국 저주받은 소금이 천황의 식탁에 오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명을 언급했지만, 어쩌다 쓰누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어버려 쓰누가 소금만이 천황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옛 이야기가 시사하는 대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쓰누가 소금이 높게 평가된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와카사만과 수도의 관계를 강조하며, 궁정이나 귀족 사이의 일이 어떻게 비교적 작고 먼 연안지역에서 나는 상품의 평판과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시품
　이 전시에서는 쓰누가의 소금 생산과 관련된 유물 및 복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로는 마쓰바라 제염소 터에서 발견된 고대 도자기와 쓰누가에서 당시의 수도였던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에 소금을 공급했다는 것을 나타낸 목제 패 중 하나를 복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쓰누가의 소금 이야기를 전하는 일본서기의 1 페이지를 확대한 복제와 마쓰바라 제염소 터 사진도 정보 패널로 볼 수 있습니다.
